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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 9. 8.(화)  

농촌진흥청, 추석 출하 과일 안정 생산 기술지원 박차  
- 이승돈 청장, 충남 천안 추석 출하 배 재배 현장 방문

- 생산 현황·출하 동향 살펴…현장 의견 듣고, 기술지원 방안 모색

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8일 오후,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 있는 배 생

산·유통 영농조합법인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, 올해 배 생산 현황과 

출하 동향을 살폈다. 

 이날 방문한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12명이 총 재배면적 45헥타르(ha)에서 

연간 약 1,700톤의 배를 생산하고 있다. 이 가운데 30%는 추석 명절에 

출하하고, 나머지는 저장 후 연중 공급하고 있다. 

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7~8월 과실 비대 및 성숙기에 발생한 폭염과 국

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으로 인해 과수 농가의 고충이 매우 컸다며, 그

간의 노고를 격려했다.

 이어 고품질 배 생산 맞춤형 기술지원을 한층 강화하고, 기후 위기 극복을 

위한 품종 개발·보급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. 또한, 과실의 품질을 높

이기 위해 개발한 적기 수확 지침(매뉴얼)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보급에도 

힘쓰겠다고 덧붙였다.

 

 이 청장은 배나무 노후화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특정 품종 편중으로 병해

충에 취약, 출하 시기 쏠림 같은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, 최신 과일 

소비 경향 등을 반영한 재배품종 다양화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.



 이 청장은 “‘신고’ 품종에 편중(85.4%)된 국내 배 재배 구조를 개선하기 

위해 ‘설원’, ‘슈퍼골드’, ‘그린시스’ 등 맛과 크기가 차별화된 녹색 계열 배 

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.”라며 “명절 대목 중심의 소비 구조를 연중 소

비로 바꾸면 지속 가능한 배 산업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”이라고 

밝혔다.

 이후 이 청장은 천안배원예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선과장, 선

별·포장 시설, 수확 후 관리 시설 등을 살펴보며 센터 관계자와 저장 및 

수출 배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 수요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. 

 이 청장은 ‘시에이(CA) 컨테이너를 활용한 장거리 선박 수출 기술’ 등 농

촌진흥청이 연구·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실무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

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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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충남 천안 배 주산단지 영농 현장 방문 일정표

□ 방문 개요      

○ 목 적: 추석 출하를 앞둔 배 재배 농가 현장 방문을 통한 기상재해
대응 및 안정 생산 기술 점검, 농업 현장 의견 청취

○ 일 시: 2026. 9. 8.(화) 15:00∼16:15

○ 장 소: 안양골 영농조합법인(천안시 서북구 성환읍)

○ 참석자: 농진청, 지자체(충청남도, 천안시), 유관 기관 등

□ 세부 일정

시 간 분 내 용 비 고

15:00～15:30 30
∙배 생육 상황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
* 배 열과 피해 및 재배 기술 등

기술보급과장

15:30～15:45 15 ∙이 동(안양골 → 천안배원예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)
*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

15:45∼16:15 30 ∙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방문
* 공동선별, 수확 후 관리, 유통 등

천안배원예농협
APC 본부장


